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산물 유통혁신전략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사회·문화를 망라한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반세계화와 지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자신이 속한 국가와 공동체·가족 우선주의가 심화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감에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택배 배송이 

확산하고 집단활동보다 개인활동이 일상화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유통분야의 변화도 예외일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간 식품업체와 요식업체·

소매유통업체·식자재업체는 가정간편식(HMR)에 집중하면서 온라인 판매, 택배 배송 등의 비대면

사업을 대폭 확충하는 기업전략을 펼치고 있다. 소매와 식품분야의 변화는 결국 농식품의 도매와 

산지·물류 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지금도 급증한 소비자들의 농식품 온라인 구매(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를 계기로 소매와 

식품·요식 업체들의 온라인 구매(B2B·기업간 거래)와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산지의 

대응이 시급하다. 기존의 산지유통시설은 단순히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포장해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오프라인 거래에 최적화돼 있다. 이제는 소포장·단순가공·꾸러미 등 맞춤형 상품 공급에 

맞춘 시설과 장비·인력으로 온라인 거래 주문에 즉시 대응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대대적인 유통

지원 포인트 중 하나다. 온라인 수요에 대응하려면 산지유통시설의 저장·선별포장·가공·운송 관련 

센서·전자태그 등 데이터 기반도 구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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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의 수집·경매입찰·분산이라는 단순한 거래 

기능에 최적화돼 있다.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물류기지의 부재다. 앞으로는 

‘소비지분산물류기지화’가 필요하다. 전국의 도매시장이 온라인물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도 이 방안이 적절하다. 도매시장 대부분이 대대적인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기왕이면 물류 기능 중심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저온저장시설·가공시설·

선별포장시설 등 온·오프라인 거래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도매시장과 산지·소비지 거래도 현물을 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의 이미지 경매, 

온라인 거래체계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 유럽에선 오래전부터 농산물의 품질·규격·이미지 정보만으로 

거래하는 이미지 경매와 상품을 별도로 운송하는 상물분리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산지 

출하조직과 소비지 구매조직간에 직접 온라인으로 경매입찰하거나 정가수의거래하는 방법도 많이 

시도하길 바란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유통혁신 포인트는 농산물 운송차량·포장박스·운반팰릿 등 

운송물류시설·장비의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의 전자화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냉장유통시스템(콜드

체인)이 가능한 정온박스차량으로 농산물을 운송한다. 이제 박스와 팰릿·운송차량에도 센서와 

전자태그를 부착해 농산물의 모든 운송·물류 정보를 데이터화해야 한다. 그래야 빅데이터 마케팅과 

수급조절, 물류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기반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거래가 안착되기 

위해 생산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품질과 규격에 맞는 상품으로 신뢰를 줘야 한다. 중간 유통상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야 소비자가 믿고 비대면 상품구매를 늘릴 것이다. 그래야만 세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케이팜(K-Farm)’ 열풍도 불어올 것이다.


